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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명사]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초록창에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개성의 정의이다.  그리고 나열되는 유의어들 “성격, 개인성, 개별성, 컬러, 특성, 

인간성”.  
 
사전의 정의 되어 있는 것처럼 개성은 고유의 특성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개성은 우리가 

음식을 접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마치 어머니가 해주시는 속이 편안한 집밥, 또는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지만 너무 나의 입맛에 맞아 꽂히게 되는 음식, 그리고 먹으면 뻔히 몸에 나쁜 

것을 알지만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 개개인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음식들을 먹어보며 

입에 끌리고 끌리지 않는 것, 그리고 속이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이 다르게 정해진다. 

그리고 개성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편한 집밥만 먹는다면 건강에도 좋고 속도 편안하겠지만,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몸에 해로운 것들을 찾는다. 예를 들어 담배, 햄버거, 치킨, 피자, 술, 엄마 몰래 

먹는 야식 등등.. 우리는 그것을 먹으며 다음 날에 속이 아플 것도 알고, 혼이 날 것도 알고, 

속이 더부룩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자극을 즐긴다. 만약 이런 불량한 음식이 없으면 

과장을 조금 보태 인생의 낙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누가 속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길 원하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는 이유는 그것의 이유가 되는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는 이러한 관계가 “+1” 과 함께 “-1”이 따라와 그것을 

상쇄시키고 그 과정에서 “+α”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한다. 집밥과 같은 “+0” 만이 인생에 

반복이 된다면 편할 순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잃는 것도 얻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행복 그리고 개성 또한 없을 것이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미술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 까지 

약 9 년 정도 미술을 접해왔다. 물론 미술이 재미있고 할 때 마다 배울 점이 많은 장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와서 당연하게 느껴 지기도 한다. 또한 전공이기도 하기에 

흥미로 느껴 지기 보다는 의무감으로 다가와 무겁게 느껴 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컴퓨터 작곡을 접하게 되어 현재 까지도 

꾸준하게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전공 분야가 아니기에 서투르고 매 작업마다 퀄리티가 

뒤죽박죽 하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 진로를 생각하는 현재, 가끔 전공을 할 시간을 쪼개 

음악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 맞나 의구심이 들고, 얕게는 죄책감 또한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작곡을 할 때 마다 마음이 끌리고, 서투르게 작업을 하고 곡을 완성할 때 마다 

오는 만족감에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듯 개성은 꼭 잘하는 것 그리고 익숙한 것이 아니더라도, 못하는 것 일지라도, 또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고 미래의 내가 후회할 지라도, 내가 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결정 하는 것을 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본다. 


